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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시밀러 경기도에 안착?
경기도, 연구소 생산시설 유치 적극화 … 오산 판교 수원신도시 물색

대구와 충청북도에 이어 경기도가 삼성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월4일 “2009년 7월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삼성과 접촉하며 관련

연구소 및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오산과 판교,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조성할 적

정부지룰 물색하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바이오시밀러 사업 유치에 나선 것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부지에서 탈락한 이후 자체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한화그룹과 함께 5700억원을 투자해 화성시

마도면 일대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유사한 성격의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밸리에는 화장품, 식품, 화학, 기타 첨단산업은 물론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기업을 집중적으로 입주시

켜 도내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와 충청북도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로 선정된 신서단지와 오송단지에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삼성이 사업부지 결정을 포함해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제약기업

이 밀집된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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